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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08:00 배포 2026. 8. 27.(목) 08:00

여행 부담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대한민국 반값 여행’은 가을에도 계속

-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하반기 신규 참여 지역 9곳 선정, 상반기 
지역 중 일부 연장

- 상반기 ‘반값 여행’으로 지역소비와 지역관광 수요 창출 효과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이하 반값 여행)’ 

사업에 올가을, 새롭게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경북 안동시, 영천시, ▴충남 

서천군, 태안군, ▴전남광주 장흥군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개인 최대 10만 원, 청년은 14만 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부터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광주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상반기 ‘반값 여행’ 직접 소비액, 환급액 대비 3.1배 창출, 반값 여행객 

56.3%가 해당 지역 첫 방문 등, 소비·관광 효과 확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하반기 사업 추진에 앞서 상반기 16개 지역 ‘반값 

여행’의 소비‧관광 효과를 분석*했다. ‘반값 여행’ 이용자의 환급 내역과 설문을 

분석한 결과, 6월까지 환급 예산 5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역 내 소비액은 

최소 16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환급 대비 최소 3.1배의 소비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항목은 식음료 45.5%, 숙박 32.2%, 

쇼핑·특산품 10.2%, 관광·체험 6.3%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76.4%가 환급을 예상하고 소비를 확대했다고 답했다.

  *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실태조사[2026년 6월 (주)한국데이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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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지역여행 수요도 만들어졌다. ‘반값 여행’을 계기로 이용자의 31.2%는 

계획에 없던 여행을 하고, 50.0%는 반값 여행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꾸는 

등 반값 여행지에서 81.2%의 여행 수요가 창출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56.3%는 ‘반값 여행’을 계기로 해당 지역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 인구 창출 효과도 입증됐다.

 올가을 ‘반값 여행’ 9개 신규 지역 참여, 상반기 일부 지역은 가을까지 연장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해 가을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할 9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 지역들은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반값 여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에 ‘반값 여행’을 추진했던 16개 지역 중 밀양시, 

거창군, 완도군, 영광군 등 일부 지역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반값 여행’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값 여행’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

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값 여행’ 신청은 지역별 지자체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반값 여행’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어

주고,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방문객과 생활 인구를 만들어주는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상반기 16개 지역에서 확인된 국민의 뜨거운 호응이 가을

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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